
G EM·GVCS 글로벌선진학교 

이사장 ’ 남진석 

GEFE 2018을 개최하며

최근 세계 어디를 가나 화두는 4차 산업혁명(四次 産業革命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 대한 

준비와대책에관한것입니다.인공지능,로봇기술,생명과학으로대변되는c�세대의혁명적인산업 재편이 

이미시작되고있습니다.1784년영국에서시작된증기기관과기계화로대표되는1차 산업혁명,1870년전기 

를이용한대량생산이본격화된2.Xt산업혁명,1969년인터넷이 이끈컴퓨터정보화및자동화생산시스템이 

주도한�t산업혁명,그리고로봇이나인공지능(Al)을통해실재와가상이통합돼사물을자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변화에 대비하여 c�세대를 

준비시키는 교육현장은 분명 다른 분야보다 더 큰 변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유럽그리고독일 

유럽은 적어도 현대 문명의 출발지 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c�세대의 새로운 문명을 견인하 

는 나라 중 독일입니댜 기독교적 교육과 4차산업적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체계를 가장 알차 게 준비하고 

있는 나라 또한 독일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유럽이 그러하듯이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시 

스템도 정교하여 대부분의 교육이 무상교육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등 대학교육의 비용이 지나치게 수 

악지중심으로 되어있는 국가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댜 

한국과독일 

독일은 한국전쟁 후에 폐허가 된 국가재건에 필요한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차관을 허락하며 광부, 간호 

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제공하는등, 국가개발에 필요한실제적인 도움을준 고마운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후에도 꾸준하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의 앞선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으로서 대한 

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밑 거름을 준 나라입니다. 이번 독일대회에서 그러한 관계들을 상기시키고

상호 감사하며 선린의 터전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댜 

중국 및 아시아국가들 그리고글로벌선진학교 

역사적으로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열강의 침략을 받으며 산업화와 더불어 식민지들 압제에 

따른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는 외교적 노력과 진정성이 깃든 

국가간화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댜 그러나우리와 일본의 관계 등아직도 상호 만족하지 못하는과거에 

대한청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c�세대를위한좀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초석을놓고조국 

한반도 통일의 협조적 관계를 위한 친선관계가 세워져 가야 된다고 보기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 

의 대표 학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댜 이번 가회에 아시아학교들과 일체감을 가지고 Cf%세대를 위한 

교육발전과 혁신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후원자들이 한자리에서 

굴로벌 선진학교그룹 교육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유럽과 아시아국가들이 함께 모인자리에서 공식적으 

로 소개하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석학들과 교육지도자들이 우리교육의 미래를 기대하는 자리 

가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교육공동체의 모든구성원들이 함께 □�묘코아새로운교육의 문 을활짝 

열어 갈수 있기를 기대합니댜 여러분 이 역사적인 자리에 꼭 함께 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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